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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회에서 자아에 대한 정의는 문화의 체계 안에서 그 근원적인 의미를 찾고 

있다. 또한 사적인 개인들의 감정 표현마저도 의례화되고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다시금 해석된다. 

이란에서의 사람됨은 종교와 정치 담론을 통해서 정의 내려지고, 특히 슬픔이라

는 감정은 아슈라 의례(무함마드 손자 이맘 후세인에 대한 애도 의례)를 통해 집단

적으로 연행된다. 또한 슬픔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상징하는 감정이며, 개인적인 차

원에서의 슬픔과 애도 역시 종교적으로 장려되는 감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이란 사회에서의 슬픔의 의미와 아슈라 의례를 중심으로 공공권에서의 감정

의 연행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아슈라 의례는 이란의 공공영역을 감성적으로 전환

시켜왔다. 

아슈라를 둘러싼 일련의 연행들은 이란 사회에서 슬픔이 강조되는 제도적, 종교

적, 심리적 배경이 되고 있다. 아슈라 기간 동안 울리는 북소리는 시아 무슬림의 가

슴을 울리는 진동이 되는 동시에 국가의 감정 통제와 민족주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슬픔의 연행이다. 아슈라 의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

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역사에 따라 적과 영웅의 주인공 역할에 변화가 있긴 하지

만, 아슈라 의례는 이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